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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1조 4,670억원, 2030년 1조 7,161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7조 9,455억원(연평균 1조 5,891억원)으로 예상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특별세액공제

(안 제59조의4⑤)
-14,670 -15,256 -15,867 -16,501 -17,161 -79,455 -15,891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 본 추계결과는 미시자료(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이동통신비 사용액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9의4제5항

(특별세액공제)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개정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연간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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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9의4제5항

(특별세액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이동통신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

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지급하고 있는 이동통신비를 휴대폰 사용자(본인, 기본공제대상 부

양가족, 그 외)별로 구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근로

소득자가 지출하는 이동통신비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

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

◦ 추계에 활용한 재정패널조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에는 기기 할부금(현

행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할 수 없어 해당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이동통신비와 같다고 전제1)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자료로 근로소득자의 연

간 이동통신비를 추정하여 추계에 활용

❑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1) 현행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휴대폰 기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계좌납부 30%, 신용카드 납부 15%)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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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추계 방법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동통신비 사용료에 대

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는 현행 기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규모별 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변화는 재정패널조

사 원자료(2021년 귀속)를 활용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된 가구 단위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수 및 평균 이동통신비 사

용료 추정

◦ 재정패널조사 자료로 근로소득자를 총급여규모별로 구분하고 이중 이동통신

비를 지출하고 있는 자의 비율을 산출한 다음, 이 비율을 국세통계연보(2022

년 귀속) 상의 총급여규모별 인원 수에 곱해 총급여규모별 이동통신비 세액

공제 적용대상자 수 추정2)

－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 

◦ 개인의 연간 이동통신비 사용료는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 단위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 단위로 배분하여 추정

－ 가구별로 가구 총 근로소득에서 각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동 비율을 가구 단위 통신비에 곱해 가구 통신비를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별

로 배분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에 기기 할부금(현행 소득

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할 수 없어 해당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이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이동통신비와 같다고 전제3)

2) 재정패널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8,784 가구) 중 휴대전화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

한 가구(6,151 가구)의 비율은 약 70%인 것으로 조사됨

3) 현행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휴대폰 기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계좌납부 30%, 신용카드 납부 15%)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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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추정치)에 적용

대상자 수(추정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기준연도 세수효과 추계

◦ 총급여규모별 1인당 평균 이동통신비(추정치)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총급여

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 추정

◦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기준 세수효과에 기본공제 적용인원 증가율을 

곱하여 추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이동통신서비

스 요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세수효과에 

기본공제 적용 인원(결정세액 있는 자) 증가율을 곱하여 추계

－ 향후 기본공제 적용 인원은 최근 3년간(2019~2022년) 연평균 증가율(4.0%)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2) 추계 결과

❑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2년 기준 1조 3,0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3년간 기본공제 적용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4.0%)

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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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규모　

2022년 귀속

국세통계 이동통신비 

지출 인원2)

연평균 

이동통신비

지출 금액3)

1인당 

세액공제금액4)

2022년 귀속

국세통계 세수효과

(억원)
총급여 인원1) 1인당 

결정세액5)

A B C D=min(C×15%, 0.15) E G=-min(D , E)×B

합계 13,632,342 9,291,275 - - -13,041 

1천만 이하 13 9 0.50 0.07 0.8 0 

1.5천만 이하 177,969 123,022 0.79 0.12 0.0 -14 

2천만 이하 824,105 619,022 0.83 0.12 0.1 -400 

3천만 이하 2,894,922 1,968,860 0.93 0.14 0.2 -2,757 

4천만 이하 2,314,031 1,654,014 1.07 0.15 0.6 -2,481 

4.5천만 이하 983,247 648,314 1.14 0.15 1.1 -972 

5천만 이하 859,585 576,777 1.31 0.15 1.5 -865 

6천만 이하 1,397,685 944,660 1.23 0.15 2.2 -1,417 

8천만 이하 1,806,448 1,110,713 1.41 0.15 3.8 -1,666 

1억 이하 1,058,411 690,852 1.61 0.15 7.2 -1,036 

2억 이하 1,146,940 827,519 1.61 0.15 17.4 -1,241 

3억 이하 107,365 77,464 1.98 0.15 53.2 -116 

5억 이하 41,555 29,982 1.98 0.15 102.3 -45 

10억 이하 15,243 15,243 1.98 0.15 213.3 -23 

10억 초과 4,823 4,823 1.98 0.15 804.9 -7 

[표 2]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주: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총급여 인원 수
     2)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비율을 구한 뒤, 동 비율을 국세통계연보 상의 총급여규모별 

인원 수(A)에 곱하여 추정, 다만,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아 1억 초과 2억 이하 구간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10
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아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연간 휴대폰 요금 추정, 다만, 3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이동통
신비 지출 금액 추정이 되지 않아 2억 초과 3억 이하 구간의 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4) 총급여규모별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율 적용하여 산출하며,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5) 현행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
  자료: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5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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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특별세액공제

(안 제59조의4⑤)
-14,670 -15,256 -15,867 -16,501 -17,161 -79,455 -15,891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년 1조 4,67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7조 9,455억원(연평균 1조 5,891억원) 감

소할 것으로 예상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특별세액공제

(안 제59조의4⑤)
-14,670 -15,256 -15,867 -16,501 -17,161 -79,455 -15,891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징수 기준)

(단위: 억원)

※ 본 추계결과는 미시자료(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이동통신비 사용액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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